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

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

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26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

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

도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연중 제 8주일”  2 0 1 1 . 2 . 2 7  ￼ [ 마 태  6 . 2 4 - 3 4 ]    

“ 내 일 을  걱 정 하 지  마

                                              http://www.sjkoreancatholic.org/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임시 임원 회의 : 지난(2/6/11) 임원회의에서 거론되었던 2011년 성가대 피정/PICNIC의 날자,장소,경비, 

THEME등 세부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이번 일요일(2/27) 성가연습후에 (약 1시45분경) 임시 임원회를 소집

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검토하시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대원 요한 형제님 2/26일부터 2주간의 여정으로 한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모든 일 주님과 함께 원만히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건 라우렌시오 형제님 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3/3-3/27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남동생의 결혼

을 축하드리며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이 흥진 데레사 자매님 모친의 88세 (미수)축하식에 참석차 2월 14일-27일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떠

나셨습니다. 모친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데레사 자매님의 즐겁고 기쁜 여행길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  2011년 사순 & 부활시기에 부를 성가를 모은 CD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이 메일에 그 곡 리스트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곡이 많은 관계로 미사곡, 알렐루야, 만민들아 기뻐하라만 파트연습곡을 넣었고, 

       나머지 곡들은 실제 합창만 넣었습니다. (총 20 Track) 

● 악보자료와 거의 모든 곡의 파트 연습은 아래의 성당웹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2011_easter     

● CD에 배포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다시 올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907          최 일해 다니엘 제공 

￼[마태 6.24-34]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

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30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

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

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

정하지 마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

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

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히브리서13,6)” 

금주의명언            “진리는 소박하고 겸손한 자에게서 드러난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2011_easter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907


P A G E  2  
                        “삶의 교훈 훈계/부모“               -참회문 ㅡ 

                                                            부생모유 그은혜는 태산보다 높고큰데 

청춘남녀 많다지만 효자효부 안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싫어 빈정이네 

  

제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가래 불결하다 밥못먹고 

과자봉지 들고와서 아이손에 쥐어주나 

부모위해 고기한근 사올줄을 모르도다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할까?      애완동물 앓으면은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부모 병이나면 그러려니 태연하고 

열자식을 키운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자식은 한부모를 귀찮스레 여겨보네 

 

자식위해 쓰는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위해 쓰는돈은 한푼두푼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잡고 외식함도 잦건만은 

늙은부모 위해서는 외출한번 못하도다 

  

내자식이 소중한데 너는자식 아니더냐 

아들있고 딸있는데 양로원이 웬말인가 

늙은것도 원통한데 천대받고 괄세받네 

너도늙은 부모되면 애고지고 설은지고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나면 효심날까 

예문갖춰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몸이 소중커든 부모은덕 생각하고 

내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부모님이 죽은후에 효자나고 효부나네 

가신후에 후회말고 살아생선 효도하세 

생각하고 말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부모님 열자식 한부모가 보살펴도  

한부모 열자식이 못모신다 

  

아들딸 애지중지 키웠어도  

그은공 아는자식 한놈없다  

 부모가 오래살아 계신것도 

 

 
 

 

 

  요리의 천국                            “삼겹살 두부말이” 

“ 유 머”   ㅎ ㅎ ㅎ ㅎ  
 

한 여자가 하느님께 물었다. 

"하느님은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나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라.  

남자를 만들 때 여기는 이렇게 , 저기는 저렇게 해달라  

잔소리가 심할 텐데 그걸 어찌 다 들어주겠니??" 

 

과연 말대로 했으면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ㅎ ㅎ  

 

 

 <재료>삼겹살 8장, 두부 300g, 밀가루 2T, 참기름 1T, 쪽파  

          약간 소스; 다시마물 80cc, 맛술 2T, 설탕 2T, 간장 2T 

<만들기>1. 두부를 스틱모양으로 8등분한 후 수분을 최대한 

쫘~악 빼주세요~  

2. 두부의 수분이 제거되었다면 밀가루 옷을 고루 입혀준 후 

삼겹살을 돌돌~감아주세요  

  3. 달궈진 팬에 참기름을 두른 후 삼겹살 말아준 두부의 사방

을 고루 구워주세요~ 

4. 삼겹살이 고루고루 익혀지면 섞어두었던 소스를 팬에 부어

준 후 삼겹살 두부말이에 고루 베이도록 바~짝 조려주세요  

  5. 모두 조려진 삼겹살 두부말이를 접시에 담은 후 쪽파 송송

을 고루 뿌려주시면 완성  

 

Tip !! 두부에 밀가루 옷을 입힐 때 밀가루를 채에담아 솔솔솔 뿌려주

시면 손에 뭍히지 않고 골고루 옷을 입혀줄 수 있답니다~ 


